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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특허경쟁 회피?
도시바와 특허 공유기간 연장 … 선두기업 협력 강화로 주도권 확보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Toshiba)와 반도체 특허 공유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특허경쟁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

혹이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도시바와 양사의 반도체 사업부가 가진 특허를 공유하는데 합의했다고 6월22일 공시했다.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2002년 9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 기술을 공유해왔다.

삼성전자와 도시바는 특허 공유기간을 연장했으며 구체적인 기간 및 조항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불필요한 특허경쟁을 피하고 선두기업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

기 위해 특허기술을 공유키로 했다”고 말했다.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2008년 42.1%의 점유율로 1위를, 도시바는 29.3%로 2위를 차지했다. 3위는

12.3%인 하이닉스다.

시장 관계자는 “낸드플래시 분야에서 양사의 시장 점유율이 70%를 넘고 특허기술 대부분을 공유하고 있다

는 점에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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